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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백 대구의 함성! 대구FC 지지자 연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11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K리그 역시 모든 리그 경기가 종료되고 플레이오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FC는 작년보다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2011년 K리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에게 올 시즌은 아쉬움과 희망을 함께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리그 초반 경쟁력 있는 경기를 보여주며 전반기 시즌 준수한 성적을 보이면서 리그 중위권에 합

류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으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아쉽게도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구의 매 시즌은 초반의 반짝 상승세에 기대를 품다가도 시즌 말이 되면 환호보단 한숨

소리가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관중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대구의 시즌은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

습니다. 

이에 저희 지지자 연대에서는 구단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새롭게 

맞이하는 2012년에는 구단이 보다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계획을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건의사항 내용은 

1. 서포터즈 인원 및 관중 확보를 위한 노력 

2. 선수단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관련

3. 구단 건의사항 관련

4. 10주년 관련

5. 지지자들에게 받은 기타 건의사항 

특히 2번째 내용은 선수단의 프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구는 창단 이후부터 항상 재정적 

빈곤에 시달리며 선수단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는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자랑거리라기 보단 전면에 자랑스럽게 내세우

기 힘든 프로스포츠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수단에 대한 지원 부족은 선수들의 자신

감이나 자부심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가난한 이미지를 가진 구단일지라도 선수단이 대외적으로 비춰

지는 모습이나 내부적으로 받는 지원은 어느 구단 못지 않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대구에게 뜻 깊은 해입니다. 

구단이 창단한지 10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자 동시에 2013년 승강제에서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구단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지, 생각하기 힘든 결과를 맞이할 지는 스탭, 선

수, 지지자 각자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위기이자 동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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